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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heathy condition in Hunagdineijing

Oh Chae Kun, Kim Yong Jin*

Dep.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oen University

The term '健康(heathy condition)' does not appear in East Asian medical classics. Its root 

comes from the ancient word 'hal' which can be translated as 'hale', 'whole', 'sound in wind 

and limb', and it means 'the physical state is flawless, whole, satisfactory, and strong'. The 

Japanese translated it into the Chinese letters 건강 in the 19th century and this was sprea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era.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xplore what 『huangdineijing』 

(the most representative medical documents of East Asian medicine) mentions about healthy 

condition, which is as a term to express the body's ideal state and what other concepts exist 

that correspond to 健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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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건강은 몸의 현상을 설명하는 술어 중 하나로 어느

집단에서나 인류의 기원과 함께 생활의 일부로 존재해

왔고 이에 대한 인식과 적응하는 방법도 문화가 발달

되어온 과정과 시대에 따라 달라져왔다1). 질병의 치료

와 예방을 위한 행위로부터 보다 나은 자아를 유지, 

증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자

아활동에 이르는 생명에 관계된 총체적 행위인 건강

행위는 건강을 위한 어떤 행동 과정을 안다고 해서 즉

시 실천되는 것은 아니며 인식으로부터 지각 및 이해, 

지식의 수용, 분석 단계를 거쳐 비로소 행동으로 나타

나게 된다2). 인간의 행위는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사

* 교신저자 : 김용진,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042-280-2626
E-mail : king@dju.ac.kr.

1) 양진향, 한국의 전통적 건강개념에 관한 고찰, 대한간호학회
지 Vol.30 No.1, 2000

회문화적 영향에 의해 결정되며 또한 행위에 대한 의

미 규정 역시 특수한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안녕, 건강, 질병, 죽음 등 역

시 해당하는 사회문화의 구조 내에서 파악되어져야 필

요가 있다3). 

한국, 동아시아 사람들의 몸을 지배한 담론인 黃帝
內經과 傷寒論에는 건강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다4). 이 단어는 ‘hale(근력 좋은)’, ‘whole(완전한, 

흠없는)’, ‘sound in wind and limb(신체조건이 양호

한)’의 뜻으로 풀이되는 고어 ‘hal’에서 유래되어

‘신체상태가 흠 없이 완전하고 양호하며 굳세다’는

어원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5) 19세기 일본인들이 이

2) 조원정, 건강행위: 개념화, ΣθΤ학술대회 보고서, 1988(김애
경, 성인의 건강 개념과 건강행위에 대한 서술적 연구, 대한
간호학회지 Vol.24 No.1, 1994에서 재인용)

3) Madeleine Leininger. Culture Caring Theory : A Major 
Contribution to Advance Transcultural Nursing Knowledge 
and Practice,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Vol.13, 
No.3, 2002 

4) 강신익, 한국인의 몸을 통해 본 동․ 서의학, 醫史學, Vol.13 
No.2, 2004

5) 김화중, 간호의 주요개념, 대한간호학회지, Vol.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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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健康’이라는 한자어로 번역하고 제국주의를 통

한 식민 지배와 함께 사회에 보급하면서 자리 잡게 되

었다. 

이하에서는 黃帝內經에 나타난 사람의 몸과 건강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黃帝內經은 동아사이

아에서 몸과 관련한 담론을 지배해온 원전 중의 하나

로 질병의 분류, 치료 방법, 양생 등 다양한 내용을 담

고 있다. 몸의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하여 동아시아 전통의학을 대표

하는 서적 중의 하나인 黃帝內經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지금의 건강 개념에 상응할만한 개념들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탐색적 연구를 시도해본다.

Ⅱ. 본론

 1. 黃帝內經에서의 몸

동아시아 전통 의학의 고전인 黃帝內經은 서양의학

과 사뭇 다른 방식으로 몸을 살피고 분류하며 적절한

치료법으로 질병에 대응하고 있다. 비록 ‘건강’이라

는 개념이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몸의 ‘이상적인 상

태’에 대한 언급은 있었을 것이라 가정하고 그에 해

당하는 개념을 탐색해본다. 특히 몸의 구분, 질병 판단

의 기준, 몸 최고 상태에 이르는 법 등의 내용을 통해

지금의 ‘건강’ 개념에 상응할만한 내용들은 어떤 것

들이 있으며 전통 의학적인 관점에서의 ‘건강’은 어

떻게 정의 내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

다.   

1) ‘몸’의 개별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구분

한의학은 자연과 몸과 사회를 하나로 하나의 기로 파

악하고 있다. 의학으로서 사람의 생물학적인 몸을 대

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적 관계로서의 몸을

동시에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자연과 자연의 일부, 

소우주로서의 몸 그리고 그러한 몸들 사이의 관계 곧

사회를 대상으로 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6)7). 이하에

1986

6) 박석준, 한의학의 몸 -황제내경의 몸에 대한 이해-, 의철
학연구, Vol.2, 2006

7) 素問·疏五過論 ; “聖人之治病也, 必知天地陰陽, 四時經紀, 
五藏六府, 雌雄表裏 …… 從容人事, 以明經道, 貴賤貧富, 
各異品理; 問年少長, 勇怯之理. 審於分部, 知病本始, 
八正九候, 診必副矣.” 

      이하의 黃帝內經 素問의 원문과 한글 역은 주로 裵秉哲洪 
역, 今釋黃帝內經素問, 성보사, 1994를 따릅니다.

서는 내경이 몸에 대해 개별적, 사회적, 환경적인 틀에

따라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다.   

(1) 개별적인 요인

내경은 몸의 개별적 특성을 음양오행의 편중, 白黑肥
瘦小長 및 오장의 위치 등 신체적 특징, 그리고 품성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① 음양 오행에 따른 분류

먼저 오행의 속성에 따른 분류는 오행 특성과 징상에

따라 체형, 품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8)으로 木火
土金水의 다섯 가지 유형을 확립하고 오색으로 구별한

뒤9), 이들 오형인을 五音에 비교하여 각각 다섯 유형

의 ‘二十五人’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체에서 오장의

경락이 특징적으로 발달된 사람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오장 경락과 표리가 되는 육부 경락의 분포부

위인 상하좌우, 네 부분 중에서 특징적으로 발달된 부

위에 따라 각각 4형인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10).  

木形之人은 上角에 비유되고 蒼帝와 흡사한데, 

특징은 피부가 푸른색이고, 머리가 작으며, 얼굴

이 길고, 어깨와 등이 넓으며, 몸이 곧고, 손발이 

작으며, 재주가 있고, 心機를 잘 쓰며, 힘이 적고, 

일에 근심이 많으며, 봄 여름은 잘 견디지만 가을 

겨울은 견디지 못해서 병이 생기며, 足厥陰肝經에 

속하고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大角에 해당하는 사

람은 왼쪽 족소양경으로 소양의 상부인데 종용자

득하고, 左角에 속하는 사람은 오른쪽 족소양경으

로 소양의 하부인데 순종적이며, 釱角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른쪽 족소양경으로 소양의 상부인데 앞

을 향해서 진취적이고, 判角에 해당하는 사람은 

왼쪽 족소양경으로 소양의 하부인데 정직하고 아

부하지 않습니다11). 

(火形之人, 土形之人, 金形之人, 水形之人은 생

략)

8) 김선호, 善乎靈樞, 주민출판사, 2003, p.112

9) 靈樞·陰陽二十五人 : “先立五形金木水火土, 別其五色, 異其
五形之人, 而二十五人具矣.”

      이하의 黃帝內經 靈樞의 원문과 한글 역은 주로 김선호, 
善乎靈樞, 주민출판사, 2003를 따릅니다.

10) 張信明, 靈樞․陰陽二十五人의 體質論 硏究, 大韓原典醫史
學會誌, Vol.12, No.2, 1998

11) 靈樞·陰陽二十五人 : “木形之人, 比於上角, 似於蒼帝. 其
爲人蒼色, 小頭, 長面, 大肩背, 直身, 小手足, 好有才, 勞
心, 少力, 多憂勞於事. 能春夏不能秋冬, 感而病生, 足厥陰
佗佗然. 大角之人, 比於左足少陽, 少陽之上遺遺然. 左角之
人, 比於右足少陽, 少陽之下隨隨然. 釱角之人, 比於右足少
陽, 少陽之上推推然. 判角之人, 比於左足少陽, 少陽之下括
括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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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䐃肉과 피부 體形 氣血多少

衆人 皮肉脂膏不相加 其形不小不大
血與氣不

能相多

肥(脂)人 膕肉堅, 皮滿 其身收小
血淸, 

氣滑少

膏人 膕肉不堅, 皮緩
多氣而皮縱緩, 

故能縱腹垂腴
多氣

肉人 皮肉不相離 身體容大 多血

* 靈樞·衛氣失常에서 정리

표 1 衆人과 肥人․膏人․肉人

음양 태소에 따른 분류는 靈樞·通天과 靈樞·行
鍼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인체의 음양의 많고 적음과

태도, 성격, 특징을 결합하여 나누고 있다. 먼저 靈
樞·通天에서는 체내 물질의 개괄로서의 음양의 다

소, 인간의 성정 및 동태를 중심으로12) 인체를 태음, 

소음, 태양, 소양, 음양화평지인의 다섯 가지13)로 구분

하여 그 치료법도 각각 달라야 할 것을 이야기한다.

太陰之人은 탐하고 어질지 않으며 속을 숨기고 

겉으로 겸손한 척하며 받기를 좋아하고 주기는 

싫어하며 마음을 억제하여 잘 드러내지 않고, 자

신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앞장서지 않으니, 이

것이 태음지인입니다. 

太陰之人은 음이 많고 양이 없어서 음혈이 탁

하고 위기가 색하며 음양이 화평하지 않아 근이 

부드럽고 피가 두터우니 빨리 사하지 않으면 호

전시킬 수 없습니다.

太陰之人은 그 형상이 거무튀튀한 흑색이고, 

겉으로만 겸손하며 덩치가 크고 구루병도 아니면

서 항상 무릎을 굽히고 있으니 이것이 태음지인

입니다14). 

(少陰之人, 太陽之人, 少陽之人, 陰陽和平之人 
생략)

그리고 靈樞·行鍼은 침에 대한 반응15)이 사람들의

혈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여섯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에 착안하여 重陽, 陰氣多而陽氣少, 陰陽和調 등으로

구분한다. 

② 白黑肥瘦, 小長 및 오장육부에 따른 신체적 특징

먼저 체형의 肥瘦에 따른 분류는 靈樞·逆順
肥瘦, 靈樞·衛氣失常, 靈樞·本神에서 나타

나는데 모두 체형 특징을 위주로 기혈 상태와 결

합하여 분류하고 있다. 靈樞·衛氣失常에서는 

衆人을 기준으로 살찌고 마른 정도를 비교하며 

血의 많고 적음과 氣의 맑고 탁한 정도16)에 따라 

12) 최승훈, 황제내경의 체질론, 동의병리학회지, Vol.7, 1992

13) 靈樞·通天 : “太陰之人, 少陰之人, 太陽之人, 少陽之人, 
陰陽和平之人. 凡五人者, 其態不同, 其筋骨氣血各不等.”

14) 靈樞·通天 : “太陰之人, 貪而不仁, 下齊湛湛, 好內而惡出, 
心和而不發, 不務於時, 動而後之, 此太陰之人也 …… 太
陰之人, 多陰而無陽, 其陰血濁, 其衛氣濇, 陰陽不和, 緩筋
而厚皮, 不之疾寫, 不能移之 …… 太陰之人, 其狀黮黮然
黑色, 念然下意, 臨臨然長大, 膕然未僂, 此太陰之人也.” 

15) 靈樞·行鍼 : “或神動而氣先鍼行, 或氣與鍼相逢, 或鍼已出
氣獨行, 或數刺乃知, 或發鍼而氣逆, 或數刺病益劇.”

16) 靈樞·衛氣失常 : “必先別其三形, 血之多少, 氣之淸濁, 而
後調.”

膏, 脂, 肉의 3가지로 구분한다. 衆人은 皮肉脂膏
에 서로 치우침이 없고 혈과 기가 조화로우며 형

체가 작지도 크지도 않아 각각 그 몸에 딱 맞지

만17), 膏人은 배가 늘어진 사람으로 䐃肉이 견고

하지 않고 피부가 완만하며 아랫배가 나와 있고 

多氣하여 열이 있고 추위를 잘 견딘다. 肉人은 위

아래 용모가 큰 사람으로 피육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多血하여 형체가 충만하고 화평하다. 脂人은 

지방이 많지만 크지는 않은 사람으로 䐃肉이 견

고하고 피부가 충만하며 몸 크기는 작다. 혈이 맑

고 기의 흐름이 매끄럽다18).

 

靈樞·逆順肥瘦에서는 자침 기준을 말하면서 사람

을 白黑, 肥瘦, 小長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常
人에 대한 설명을 통해 판단의 기준을 세우고 있다. 

황제가 이르기를 常人은 어떻게 자침합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색깔의 흑백을 살펴 각기 다르

게 조리합니다. 단정하고 돈후한 사람은 그 혈기

가 조화로우므로 자침할 때 일반적인 규칙을 벗

어나서는 안됩니다19). 

肥人은 어깨가 넓고 목 부위의 기육이 엷으며 

피부는 두텁고 색깔이 검으며 입술이 두툼하다. 

血은 색이 검으면서 탁하고 氣는 濇하면서 느리

17) 靈樞·衛氣失常 : “黃帝曰 衆人奈何? 伯高曰 衆人皮肉脂膏
不相加也, 血與氣不能相多, 故其形不小不大, 各自稱其身, 
命曰衆人.”

18) 靈樞·衛氣失常 : “黃帝曰 何以度知其肥瘦? 伯高曰 人有肥
有膏有肉. 黃帝曰 別此奈何? 伯高曰 膕肉堅, 皮滿者, 肥; 
膕肉不堅, 皮緩者, 膏; 皮肉不相離者, 肉 …… 黃帝曰 其
肥瘦大小奈何? 伯高曰 膏者, 多氣而皮縱緩, 故能縱腹垂
腴. 肉者, 身體容大. 脂者, 其身收小. 黃帝曰 三者之氣血
多少何如? 伯高曰 膏者多氣, 多氣者熱, 熱者耐寒. 肉者, 
多血則充形, 充形則平. 脂者, 其血淸, 氣滑少, 故不能大.” 

19) 靈樞·逆順肥瘦 : “黃帝曰 刺常人奈何? 歧伯曰 視其白黑, 
各爲調之, 其端正敦厚者, 其血氣和調, 刺此者, 無失常數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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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람됨은 진취적이고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

다. 瘦人은 피부가 얇으며 색이 담담하고 기육이 

삐쩍 말랐으며 입술이 엷고 음성이 가볍다. 혈은 

맑고 기는 매끄러워서 쉽게 기가 탈하거나 혈이 

손상될 수 있다20). 

나이에 따라서는 50세 이상이면 老, 30세 이상이면

壯, 18세 이상이면 少, 6세 이상이면 小라고 구분한

다21). 영아는 살이 약하고 혈이 적으며 기의 흐름이

약한 반면 壯士眞骨은 기육이 견실하고 관절이 부드러

우며 힘이 넘친다22).

五臟의 小大․高下․堅脆․端正․偏傾과 六府의 小大․長短․厚
薄․結直․緩急에 따라 몸을 스물다섯가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오장이 모두 작은 사람은 병은 적지만 노심초

사가 많고 근심이 크며,

오장이 모두 큰 사람은 일함에 완만해서 근심

하기가 어렵고,

오장이 모두 높은 사람은 높은데서 거동하기를 

좋아하고,

오장이 모두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래에 

있기를 좋아하며,

오장이 모두 견고한 사람은 병이 많고,

오장이 모두 췌약한 사람은 병이 떠나지 않으

며,

오장이 모두 단정한 사람은 조화롭고 부드러워 

인심을 얻고,

오장이 모두 치우치거나 기울어진 사람은 마음

이 삐뚤고 도적질을 잘해서 人平이 되기 어려우

며 말을 잘 번복합니다23). 

본래 五臟은 精神과 血氣, 魂魄을 거두고 六腑는 수

곡을 소화하여 진액을 움직이는 등 그 기능 수행이 편

차 없이 동등하지만24) 위와 같은 구분에 따라 어떤 이

20) 靈樞·逆順肥瘦 : “此肥人也. 廣肩腋, 項肉薄, 厚皮而黑色, 
脣臨臨然, 其血黑以濁, 其氣濇以遲. 其爲人也, 貧於取與 
…… 瘦人者, 皮薄色少, 肉廉廉然, 薄脣輕言, 其血淸氣滑, 
易脫於氣, 易損於血.”

21) 靈樞·衛氣失常 : “人年五十已上爲老, 二十已上爲壯, 十八
已上爲少, 六歲已上爲小.”

22) 靈樞·逆順肥瘦 : “刺壯士眞骨, 堅肉緩節監監然, 此人重則
氣濇血濁 …… 嬰兒者, 其肉脆, 血少氣弱.”

23) 靈樞·本藏 : “五藏皆小者, 少病, 苦燋心, 大愁憂; 五藏皆
大者, 緩於事, 難使以憂. 五藏皆高者, 好高擧措; 五藏皆下
者, 好出人下. 五藏皆堅者, 無病; 五藏皆脆者, 不離於病. 
五藏皆端正者, 和利得人心; 五藏皆偏傾者, 邪心而善盜, 不
可以爲人平, 反覆言語也.” 

는 天壽를 다할 때까지 심한 근심과 놀람,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심한 추위나 더위에도 손상 당하지 않

는 반면, 어떤 이는 병풍으로 가려진 실내를 벗어나지

도 않고,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감정도 없는데 병을

면치 못하기도 한다25). 

③ 품성에 따른 구분

몸은 살찌고 마름의 체형이나, 나이가 많고 적음, 또

는 성별에 따라 나눠지기도 하지만 勇怯과 같은 품성

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驚恐의 감정이 발동할 경우

勇怯의 정도에 따라 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

므로 사람의 골육과 피부를 자세히 살펴서 이를 구별

할 필요가 있다26). 내경은 용기가 있는 사람과 겁이

많은 사람의 외형을 비교하며 용기가 있고 겁이 많은

이유를 肝膽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용기와 勇怯이 어떻게 나뉘는지 듣고 싶습니

다. 勇士는 눈빛이 깊으면서 응시하고, 눈썹이 길

고 눈빛이 부리부리하며 三焦의 腠理가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端直하고 肝은 크고 견고

하며 膽은 가득 차있고 성해서, 성이 나면 기가 

성하여 가슴이 커지고 간이 들리며 담은 옆으로 

누워 눈자위가 찢어지고 눈빛이 날리며 털이 일

어서 얼굴이 푸르게 되니 이것이 용사가 되는 이

유입니다. 

怯士의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겁사는 눈이 크

고 깊지 못하며 氣血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삼

초의 주리가 세로로 되어 있으며 검상돌기가 짧

고 작습니다. 肝系가 성글고 膽이 차지 않고 늘어

져 있으며 腸胃도 늘어지고 脇下가 비어 있어서 

비록 크게 노하더라도 기가 가슴에 가득 차지 못

하고 肝肺가 비록 들리더라도 기가 쇠하면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오래 노하지 못한 것이니 이것

이 겁사가 되는 이유입니다27). 

24) 靈樞·本藏 : “五藏者, 所以藏精神血氣魂魄者也. 六府者, 
所以化水穀而行津液者也. 此人之所以具受於天也, 無愚智
賢不肖, 無以相倚也.” 

25) 靈樞·本藏 : “人之有不可病者, 至盡天壽, 雖有深憂大恐, 
怵惕之志, 猶不能減也, 甚寒大熱, 不能傷也; 其有不離屛蔽
室內, 又無怵惕之恐, 然不免於病者,”

26) 素問·經脈別論 : “凡人之驚恐恚勞動靜, 皆爲變也 …… 當
是之時, 勇者氣行則已, 怯者則著而爲病也. 故曰 診病之道, 
觀人勇怯骨肉皮膚, 能知其情, 以爲診法也.”

27) 靈樞·論勇 : “黃帝曰 願聞勇怯之所由然. 少兪曰 勇士者, 
目深以固, 長衡直揚, 三焦理橫, 其心端直, 其肝大以堅, 其
膽滿以傍, 怒則氣盛而胸張, 肝擧而膽橫, 眥裂而目揚, 毛起
而面蒼, 此勇士之由然者也. 黃帝曰 願聞怯士之所由然. 少
兪曰 怯士者, 目大而不減, 陰陽相失, 其焦理縱, 骬短而
小, 肝系緩, 其膽不滿而縱, 腸胃挺, 脅下空, 雖方大怒, 氣
不能滿其胸, 肝肺雖擧, 氣衰復下, 故不能久怒, 此怯士之所
由然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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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인 요인

의사가 진료할 때 행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과실에 대

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素問·疏五過論에서는 빈부와

귀천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몸의 이상과, 사회적

인 권력을 얻고 잃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몸의 이상을

이야기하며 병을 진찰할 때 반드시 물어보아야 할 것

에 대해 설명한다.   

질병을 진단할 때에는 반드시 환자의 지위 변

화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만약 예전에는 귀한 신

분이었으나 후에 卑賤하게 된 사람은 비록 外邪
가 침입하지 않아도 질병이 내부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脫營이라 합니다. 예전에는 부유

하였으나 빈곤하게 된 후 이를 한탄하여 병을 얻

게 되면 이를 失精이라 하는데, 모두 五臟의 氣가 

鬱結되고 이것이 점차 누적되어 병이 된 것입니

다. …… 진찰 시에는 세 가지 정황, 즉 貴賤, 지

위의 하락 및 榮達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지 

여부를 물어 보아야 합니다. 원래 고관대작이었던 

사람이 일단 권력을 잃게 되면 비록 外邪가 침입

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손상을 받으므로 신체가 

반드시 쇠약해지며 심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예전

에 부유하던 사람이 일단 빈곤해지면 비록 外邪
에 의해 손상되지 않더라도 皮毛가 거칠어지고 

筋脈이 오그라드는 痿躄이 발생합니다28).

사회적 지위와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 몸이 구분되기

도 하는데 고량진미를 먹는 임금이나 귀족은 신체가

약하고 기육이 연약하며 혈기가 慓悍滑利29)한데 반해, 

나물만 먹는 평민들은 신체가 강건하고 기육이 장실하

며 혈기 운행이 삽체하여30) 각각의 몸은 서로 다르다

고 볼 수 있다31). 消癉仆擊, 偏枯痿厥, 氣滿發逆 등의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환자가 비만하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일 경우 고량한 음식이 원인이 된 것이고32), 熱中
이나 消中 등의 경우에도 병을 앓는 이들이 대부분 부

유하고 귀한 사람이니 膏梁을 금하도록 하여 치유에

28) 素問·疏五過論 : “帝曰 凡未診病者, 必問嘗貴後賤, 雖不中
邪, 病從內生, 名曰脫營; 嘗富後貧, 名曰失精; 五氣留連, 
病有所幷. …… 診有三常, 必問貴賤, 封君敗傷, 及欲侯王. 
故貴脫勢, 雖不中邪, 精神內傷, 身必敗亡; 始富後貧, 雖不
傷邪, 皮焦筋屈, 痿躄爲攣.”

29) 靈樞·根結 : “王公大人, 血食之君, 身體柔脆, 肌肉軟弱, 
血氣慓悍滑利,”

30) 김선호, 善乎靈樞, 주민출판사, 2003, p.76

31) 靈樞·根結 : “膏粱菽藿之味, 何可同也”

32) 素問·通評虛實論 : “凡治消癉仆擊, 偏枯痿厥, 氣滿發逆, 
肥貴人, 則高粱之疾也.”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33). 

(3) 환경적 요인

내경은 전국시대 이래 형성되어온 음양론에 근거한

천지우주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감응한다는 당시 세계관34)을 수용하여 인간 몸과 자연

의 관계를 天人感應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여러

편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與天地如一35)”, “人與天
地相應36)” “人與天地相參37)” “人與天地相參也, 與
日月相應也38)”, “與天地相應, 與四時相副, 人參天
地39)”, “與天地同紀40)” 등의 표현은 이를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질병 발생 원인을 風雨寒暑의 기후적

요인과 飮食居處의 환경적 요인 등에서 찾고 있는 부

분41)에서는 이같은 관점이 통용되고 있다. 

① 하루, 사시 동안의 시간과 기후

사람의 몸은 음양의 시간적 변화 속에서 일체화되어

있다. 객관적인 시간은 균질적으로 흐를지 모르지만

몸에 있어서의 시간은 균질적이지 않다. 시간이 음양

의 운동과 변화 속에서 하루 혹은 四時의 계절, 그리

고 年의 기간을 두고 나타나듯이 몸에서의 시간도 음

양의 운동과 변화에 따라 바뀌어 나타난다42). 

四時之氣에 대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봄에 生하고 여름에 長하고 가을에 收하고 겨

울에 藏하는 것이 정상적인 규칙인데 사람도 역

시 그에 따릅니다. 하루를 사시로 나누면 아침은 

봄이 되고, 대낮이 여름은 되고, 해질 무렵은 가

을이 되고 한밤중은 겨울이 됩니다. 아침에는 사

람의 기가 생하기 시작하여 병기가 쇠하므로 상

쾌한 것이고, 낮에는 사람의 기가 장성하니 장성

33) 素問·腹中論 : “帝曰 夫子數言熱中消中, 不加服高梁芳草
石藥, 石藥發瘨, 芳草發狂. 夫熱中消中者, 皆富貴人也, 今
禁高梁, 是不合其心, 禁芳草石藥, 是病不愈, 願聞其說. 歧
伯曰 夫芳草之氣美, 石藥之氣悍, 二者其氣急疾堅勁, 故非
緩心和人, 不可以服此二者.”

34) 김희정, 黃帝內經의 身體觀, 도교문화연구, Vol.20, 2004 

35) 素問·脈要精微論 
36) 靈樞·邪客 
37) 素問·欬論, 靈樞·經水 
38) 靈樞·歲露論 
39) 靈樞·刺節眞邪 
40) 靈樞·營衛生會 
41) 靈樞·口問 : “夫百病之始生也, 皆生於風雨寒暑, 陰陽喜怒, 

飮食居處, 大驚卒恐.” 
      靈樞·順氣一日分爲四時 : “夫百病之所始生者, 必起於燥

濕寒暑風雨, 陰陽喜怒, 飮食居處.”

42) 박석준, 한의학의 몸 -황제내경의 몸에 대한 이해-, 의철
학연구, Vol.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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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邪氣를 이기므로 편안하고, 저녁에는 사람의 

기는 쇠하기 시작하지만 邪氣는 생하기 시작하므

로 증상이 가중되고, 밤에는 사람의 기가 臟으로 

들어가 邪氣만이 몸에 남게 되므로 증상이 심해

집니다43). 

하루 또는 四時에 따라 달라지는 기후의 변화에 대해

서도 몸은 반응한다44). 갈대나 부들 등의 초목들처럼

날이 더우면 수분이 위로 올라가 뿌리에는 즙이 적어

지고, 기운이 밖으로 나가 피부가 늘어지며 腠理가 열

려서 혈기가 줄고 땀이 많이 나서 기육이 촉촉하게 된

다. 날이 추우면 굳거나 단단해지는 땅과 물처럼 기운

이 속으로 들어가 피부가 치밀해지고 주리가 닫혀 땀

이 나지 않으며 혈기가 왕성하고 기육이 견고하고 꺼

끄럽게 된다45)46). 이에 內經은 생명의 시간적 리듬과

양생 방법 간의 관계를 중시하며47) 시간에 따른 또 계

절에 따른 陽氣의 변화에 적절히 반응할 것을 제시하

고 있다. 특히 素問·四氣調神大論은 봄에는 養生, 

여름에는 養長, 가을에는 養收, 겨울에는 養藏이라는

원칙을 제시하며 자고 일어나는 시간에서부터 의복 매

무새, 마음가짐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인 실천법을

보여준다.  

인체의 陽氣는 낮 동안에 외부를 주관하는데 

새벽에 陽氣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낮이 되면 가

장 왕성해지며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 점차 쇠약

해지는데 땀구멍도 이에 따라 닫히게 됩니다. 저

녁은 陽氣가 숨어 저장되는 때이므로 마땅히 휴

식을 취하여 陽氣를 저장해야 하며 筋骨을 피고

43) 靈樞·順氣一日分爲四時 : “黃帝曰 願聞四時之氣. 歧伯曰 
春生, 夏長, 秋收, 冬藏, 是氣之常也, 人亦應之. 以一日分
爲四時, 朝則爲春, 日中爲夏, 日入爲秋, 夜半爲冬. 朝則人
氣始生, 病氣衰, 故旦慧; 日中人氣長, 長則勝邪, 故安; 夕
則人氣始衰, 邪氣始生, 故加; 夜半人氣入藏, 邪氣獨居於
身, 故甚也.” 

44) 四時의 변화에 따라 몸이 반응을 하기에 脈도 계절마다 다
른 맥상으로 반응한다. 素問·脈要精微論 “四變之動, 脈
與之上下, 以春應中規, 夏應中矩, 秋應中衡, 冬應中權.”

45) 靈樞·刺節眞邪 : “請言解論, 與天地相應, 與四時相副, 人
參天地, 故可爲解. 下有漸洳, 上生葦蒲, 此所以知形氣之多
少也. 陰陽者, 寒暑也, 熱則滋雨而在上, 根荄少汁, 人氣在
外, 皮膚緩, 腠理開, 血氣減, 汗大泄, 皮淖澤. 寒則地凍水
冰, 人氣在中, 皮膚緻, 腠理閉, 汗不出, 血氣強, 肉堅濇.”

46) 기후의 변화에 따른 천지의 변화와 몸의 변화에 대해 素
問·離合眞邪論에서는 하늘의 기후 변화와 땅의 經水, 그
리고 몸의 經脈을 대응시켜 설명하고 있다. 

      素問·離合眞邪論 : “夫聖人之起度數, 必應於天地, 故天
有宿度, 地有經水, 人有經脈. 天地溫和, 則經水安靜; 天寒
地凍, 則經水凝泣; 天暑地熱, 則經水沸溢; 卒風暴起, 則經
水波湧而隴起. 夫邪之入於脈也, 寒則血凝泣, 暑則氣淖澤. 
虛邪因而入客, 亦如經水之得風也,”

47) 반덕진, 히포크라테스 醫學과 黃帝內經 醫學의 健康思想에 
관한 比較硏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168

하게 하거나 이슬을 맞아서는 안됩니다. 새벽, 낮, 

저녁, 三時의 법칙을 거역하면 陽氣가 손상되어 

곧 邪氣가 침입을 받아 형체가 손상됩니다48). 

봄철의 3개월을 發陳이라 하는데 만물이 소생 

발육을 시작하는 시기로서 자연계에 새로운 氣가 

충만해지고 만물이 자라납니다. 이 때 사람들은 

저녁 늦게 잠자리에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

원을 산보하며 옷을 느슨하게 입고 머리를 풀어 

늘어뜨리며 신체를 편안하게 함으로써, 의지가 생

기게 하며 봄기운과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기르되 죽이지 말고, 주되 빼앗지 말며, 

상을 주되 벌하지 말아서” 봄철의 발생하는 기

운에 적응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봄철에 여름을 

대비하여 행하는 養生의 道입니다. 이를 거역하면 

肝이 손상되어 여름철에 寒性의 병변이 발생하여 

奉長하는 氣가 부족하게 됩니다49).

(하삼월夏三月, 추삼월秋三月, 동삼월冬三月은 

생략)

이와 같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몸의 변화에 그에 따

른 대처법은 운기학설에서 정점을 이루는데, 후대에

편입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運氣七篇은 천문학과 時
令說이 몸의 담론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50). 

② 하늘 땅, 공간

몸을 둘러싼 환경으로는 시간에 따른 변화 뿐 아니라

거주하는 환경, 공간도 존재한다. 공간의 경우 중원을

중심으로 하여 크게 동남과 서북으로 나누는데 서쪽과

북쪽은 산세가 높아 한량하고, 동쪽과 남쪽은 온열하

다51)52). 좁은 지역에서도 높고 낮음과 지세의 험한 정

도가 존재53)하여 각각 기후의 차이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 달라지며 일찍 죽기도 하고 오

래 살기도 하는 등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

48) 素問·生氣通天論 : “故陽氣者, 一日而主外. 平旦人氣生, 
日中而陽氣隆, 日西而陽氣已虛, 氣門乃閉. 是故暮而收拒, 
無擾筋骨, 無見霧露, 反此三時, 形乃困薄.”

49) 素問·四氣調神大論 : “春三月, 此謂發陳, 天地俱生, 萬物
以榮, 夜臥早起, 廣步於庭, 被髮緩形, 以使志生, 生而勿殺, 
予而勿奪, 賞而勿罰, 此春氣之應, 養生之道也. 逆之則傷
肝, 夏爲寒變, 奉長者少.” 

50) 김희정, 黃帝內經의 身體觀, 도교문화연구, Vol.20, 2004 

51) 素問·陰陽應象大論 : “天不足西北, 故西北方陰也, 而人右
耳目不如左明也. 地不滿東南, 故東南方陽也, 而人左手足
不如右強也.” 

52) 素問·五常政大論 : “天不足西北, 左寒而右涼, 地不滿東南, 
右熱而左溫.”

53) 素問·五常政大論 : “一州之氣, 生化壽夭不同, 其故何也 
…… 高下之理, 地勢使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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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환경의 차이가 질병 발생 및 수명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원인은 주로 산출되는 음식과 지역별 기후의 차

에 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내경에서는 같은 질병이라

도 지역에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것을 권한다54). 

동방 지역은 天地의 氣가 생겨나고 생선과 소

금이 생산되는 곳으로서 바닷가 근처에 해당합니

다. 그곳 사람들은 물고기와 짠맛의 음식물을 먹

는데, 이들은 동방 지역에 정착하면서부터 생선과 

소금을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먹

으면 熱邪가 胃腸에 몰리고, 짠맛의 음식물을 과

다하게 섭취하면 血을 손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 사람들은 모두 피부는 검고 腠理는 성글

어져 주로 癰瘍類의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치

료는 砭石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55).

(서방, 북방, 남방, 중앙 지역은 생략)

 

이처럼 黃帝內經은 사람의 몸을 개별적, 사회적, 환

경적인 측면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의 정

도나 질병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목적으로 몸을 살피

기 위해서는 평균값 등의 통계적 수치로 계산된 일률

적인 척도가 아닌 각각 몸의 구분에 맞는 다양한 기준

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기준을

지닌 여러 가지 몸에 대해 黃帝內經은 이상적인 모

습을 어떻게 설정하고 설명하고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2. 黃帝內經에서의 건강 개념 도출

건강 개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적인 몸 상

태에 대한 기준과 그에 대한 판단이다. 內經은 이상적

인 몸, ‘건강’의 수준을 至人․賢人․聖人․眞人 등으로

나누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의 몸 상태와 그

에 대한 판단 기준, 그리고 질병과 건강의 고정적이지

않은 연속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1) ‘건강’의 수준

 (1) 몸의 이상적인 상태

동아시아 의학의 대표적 原典 중 하나인 黃帝內經 
54) 素問·異法方宜論 : “黃帝問曰 醫之治病也, 一病而治各不

同, 皆愈何也? 歧伯對曰 地勢使然也.”

55) 素問·異法方宜論 : “故東方之域, 天地之所始生也, 魚鹽之
地, 海濱傍水, 其民食魚而嗜鹹, 皆安其處, 美其食. 魚者使
人熱中, 鹽者勝血, 故其民皆黑色踈理, 其病皆爲癰瘍, 其治
宜砭石. 故砭石者, 亦從東方來.”

素問은 첫머리를 黃帝의 생몰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옛 사람과 요즘 사람의 몸에 대한 비교를 실시한다. 
黃帝內經이 전국시대에서 진한시대의 기간 동안 완성

된 것으로 추정56)하더라도 대략 2000년 전의 이야기

로, 옛 사람이 정확히 어떤 시대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몸의 이상적인 상태를 뚜렷

이 드러내는 대표적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상고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養生의 법도를 깨

달아서 음양 변화 규율에 따르고 이러한 이치를 

근거로 양생의 각종 방법을 조화하도록 하였습니

다. 음식물 섭취에 일정한 절제가 있었고, 起居에

도 절도가 있었으며, 함부로 과로하지 않았으므로 

신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하여 天壽를 누릴 수 있

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 어디 그렇습니

까? 술을 마치 물처럼 마시고, 일상 생활에 절도

가 없으며, 술에 취하여서도 빈번히 房事하여 精
은 고갈되고 眞元을 충실하게 유지시키지 못하며, 

神을 다스리지 못하고,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

며, 養生의 즐거움을 거역하고 起居에도 절도가 

없으니 오십세 전후가 되면 노쇠합니다57).

위에서는 생활의 방식과 음식, 수면, 정신, 성생활 등

다 방면에서 서로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삶에 대한 언급

을 하고 있다. 상고 시대 사람의 경우 道를 알고 法於
陰陽, 和於術數, 食飮有節, 起居有常, 不妄作勞하여 天
壽를 다해 百歲를 넘길 수 있었으나, 요즘 사람의 경

우 그렇지 못하고 半白에 쇠하게 된다고 하여 몸의 다

스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결과와 그 반대를

대비시키고 있다. 

① 陰平陽秘와 조화로움(和)

黃帝內經은 ‘陰’과 ‘陽’의 개념으로 몸의 생리

및 병리적 변화를 설명한다. 陰陽은 본래 구름이 태양

을 가리고 있어 흐린 상태(陰)나, 아침에 해가 지평선

위에 떠올랐을 때 깃발이 펼럭이면서 태양을 맞는 형

상 즉 기상이 발양한 모습(陽)에서 유래하여58) 태양의

변화에 따른 자연계 현상을 서술하는 단어였지만, 몸

에 빗대어져서는 “陽氣가 지나치면 熱이 발생하고, 

腠理가 닫히며, 숨이 거칠고 몸을 구부리며, 땀이 나지

않으면서 熱이 나고, 치아가 건조해지며, 가슴이 답답

56) 홍원식, 윤창열 편저, 증보중국의학사, 일중사, 2001, p.81

57) 素問·上古天眞論 : “上古之人, 其知道者, 法於陰陽, 和於
術數, 食飮有節, 起居有常, 不妄作勞, 故能形與神俱, 而盡
終其天年, 度百歲乃去. 今時之人不然也, 以酒爲漿, 以妄爲
常, 醉以入房, 以欲竭其精, 以耗散其眞, 不知持滿, 不時禦
神, 務快其心, 逆於生樂, 起居無節, 故半百而衰也”

58) 윤창열, 醫哲學, 주민출판사, 2005,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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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하는데 만약 복부가 脹滿하

면 死證입니다. 陰氣가 지나치면 寒이 발생하고 땀이

나며, 몸이 항상 차고 惡寒으로 몸을 떠는데 厥證이

나타나면서 복부가 脹滿하면 死證입니다59).”와 같이

내외의 구체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기본 개념으로 활용

된다.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는 이처럼 음양 개념을

도입하여 음양 균형(陰平陽秘)과 음양 불균형(陰陽失
調)으로 몸의 상태를 판단하고 있는데60) 그 중 원만한

생명활동, 조화로움, 동태평형의 최고 이상 상태를 설

명하는 표현이 바로 “陰平陽秘, 精神乃治”이다61). 

무릇 陰陽의 관건은 “陽氣가 견고하고 치밀한

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陰과 陽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는 마치 사계절 중에 봄은 있

으나 가을이 없고, 겨울은 있으나 여름은 없는 것

과 같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陰陽의 조화를 유지

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養生의 법도라고 하겠

습니다. 陽氣가 지나치게 강하기만 하고 고밀하지 

못하면 陰氣는 반드시 고갈됩니다. 陰氣가 平順하

고 陽氣가 고밀하면 精神이 정상적으로 다스려지

며 陰陽이 떨어져 서로 화합하지 않으면 精氣 역
시 끊어지게 됩니다62).

‘陰平陽秘’란 음양의 상반된 기능을 통해 음양의

동적 평형을 유지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陰
平’은 陰氣는 응체하기 쉬운데 활동성을 띄고 있는

陽氣에 힘입어 고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陽
秘’는 陽氣는 쉽게 밖으로 넘치는 속성을 가지고 있

으므로 陰氣에 힘입어 이를 거두어야 한다는 의미이

다. 즉, ‘陰平陽秘’는 음양이 서로 상대방의 작용에

힘입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인체가 전체적

으로 음양의 평형을 이루어 정상적인 생리활동을 유지

할 수 있다는 뜻이다63)64). 

59) 素問·陰陽應象大論 : “歧伯曰 陽勝則身熱腠理閉, 喘麤爲
之俛仰, 汗不出而熱, 齒乾以煩寃, 腹滿死, 能冬不能夏. 陰
勝則身寒, 汗出, 身常淸, 數慄而寒, 寒則厥, 厥則腹滿死, 
能夏不能冬. 此陰陽更勝之變, 病之形能也.”

60) 반덕진, 히포크라테스 醫學과 黃帝內經 醫學의 健康思想에 
관한 比較硏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142

61) 張登本, 內經的思考,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95

62) 素問·生氣通天論 : “凡陰陽之要, 陽密乃固, 兩者不和, 若
春無秋, 若冬無夏, 因而和之, 是謂聖度. 故陽強不能密, 陰
氣乃絶; 陰平陽秘, 精神乃治; 陰陽離決, 精氣乃絶.”

63) 방정균, 한의학의 관점에서 본 건강의 개념, 동의생리병리
학회지,  Vol.20 No.5 2006 

      素問·生氣通天論에서는 “凡陰陽之要, 陽密乃固”, “陽氣
者, 若天與日, 失其所則折壽而不彰”와 陽氣의 생리 기능 상
의 중요성과 陽氣가 정상 상태를 잃어 질병에 달하는 정황
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는 선진한초 중원지역의 자연환경과 
주역 등 당시 철학사상의 영향으로 陽을 숭상하는 商陽 사

‘陰平陽秘’가 몸의 전체적인 상태에 대한 거시적인

표현이라면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화로

움(和)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한다.  

“오장은 항상 위에 있는 칠규를 통하여 관찰

할 수 있습니다. 폐기는 코와 통하니 폐기가 조화

로우면 코가 향취를 맡을 수 있고, 심기는 혀와 

통하니 심기가 조화로우면 혀가 능히 오미를 알 

수 있고, 간기는 눈과 통하니 간기가 조화로우면 

눈이 오색을 구별할 수 있고, 비기는 입과 통하니 

비기가 조화로우면 입이 능히 오곡을 알 수 있고, 

신기는 귀와 통하니 신기가 조화로우면 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규가 조화롭지 못하면 칠규가 

통창하지 못하고, 육부가 조화롭지 못하면 기가 

유체하여 옹양이 됩니다65).”

위 문단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오장과 칠규와의 관계

그리고 육부와 음양맥, 기혈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오

장과 육부의 조화로움과 그렇지 않음, 그리고 조화롭

지 않음으로 인해 야기된 머무름과 막힘66)이 몸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개별 장부의 이

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개념인 ‘和’는 본래

악기 간의 배합과 어울림을 뜻하는 글자로 서로 다른

사물 간에 조화로운 관계를 이룬다는 뜻이다. ‘조화

로움(和)’은 선진제가 특히 유가의 중용 사상과 더불

어 그 뜻이 확대되어 왔는데, 선진제가들은 ‘조화로

움(和)’을 ‘일치함(同)’과는 달리 서로 다른 성질의

사물들이 서로 작용하며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통일체

라는 의미로서의 相反相成, 순응하고, 화해함으로써 치

우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한다는 의미로서의 相從相應, 

상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內經은 陰과 陽을 
대립통일, 상반상성의 동등한 지위에 놓고 상호관계를 이야
기하기도 하지만, 陽氣의 생명활동 및 병리 변화 중의 주도 
작용을 중시하기도 한다. 馮文林, 伍海濤, 淺談內經商陽思
想的淵源, 中醫藥文化, Vol.1 No.1, 2006  

64) 王洪圖, 黃帝內經硏究大成, 北京出版社, 1994, p.893. 내경
은 몸의 정상상태를 ‘陰平陽秘’, ‘陰陽均平’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몸의 건강 상태란 정지적 평형 상태가 아닌 
음양 간의 制約․消長 등을 내포하고 있음을 밝힌 것으로 
내경 음양학설 중의 항동적 관점을 나타낸다. 

65) 靈樞·脈度 : “五藏常內閱於上七竅也, 故肺氣通於鼻, 肺和
則鼻能知臭香矣; 心氣通於舌, 心和則舌能知五味矣. 肝氣通
於目, 肝和則目能辨五色矣; 脾氣通於口, 脾和則口能知五穀
矣; 腎氣通於耳, 腎和則耳能聞五音矣. 五藏不和則七竅不
通, 六府不和則留爲癰.”

66) 이시다히데미 지음, 이동철 옮김, 기, 흐르는 신체, 열린책
들, 1996, p.25. “중국 의학에서는 고정적인 물체로서의 
장기나 소화관, 골격이라는 것은 중요하기는 해도 의료
의 주요한 목표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다. 보다 정확
히 말하면 장기나 소화관, 골격은 용기나 관에 불과하고 
그 속을 흐르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신체에서 본질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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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자연 뿐 아니라 인체에서도 적용되는 의미로서의

陰陽交通, 세 가지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內經에서는

‘조화로움和’의 개념을 몸 안으로 끌어들여 인체 정

상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기본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으

며, 치료의 목적을 ‘조화로운(和)’ 상태의 회복으로

본다던지67) 더 나아가 치료 원칙 그리고 방법 등으로

까지 활용하고 있다68). 

② 건강과 질병, 그리고 미병未病
몸 상태를 설명하는 黃帝內經 중의 용어 중에 未病

이 있다69). 

“陰陽의 법칙을 따르면 생존할 수 있고 위반

하면 죽으며, 이에 따르면 병이 다스려지고 위반

하면 병이 문란해집니다. 음양 사시의 변화에 순

응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內格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聖人은 이미 발생한 병을 치료하지 않

고 병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치료하였으며 이미 

어지럽혀진 國事를 다스리지 않고 어지럽혀지기 

전에 다스렸습니다70).”

“病이 비록 아직 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赤色
이 나타난 者는, 이를 刺하니, 이름 하여 治未病
이라고 합니다71).”

“바야흐로 성할 때에는 감히 훼상하지 말 것

이고, 이미 쇠할 때 자침해야 일이 크게 번창할 

것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의사는 아직 병이 되지 

않았을 때를 다스리고 이미 병이 된 것을 다스리

67) 素問·調經論 : “血氣不和, 百病乃變化而生.”

68) 張葦航, 何新慧, 哲學之‘和’與中醫之‘和’, 醫古文知識, 
Vol.22 No.4, 2005 

69) 1980년대 이래 중국 의학계에서는 내부적인 연구를 통해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도 기질적인 병변을 찾아내지 못
하나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태를 일러 ‘亞健康’로 
정의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 상태를 제 
1상태, 질병 상태를 제 2상태, 그리고 건강과 질병 사이
를 제 3상태라고 부르는데 ‘아건강’ 상태가 바로 제 3상
태에 속한다. http://yx.lnsts.com/

      yajiankang1.htm, 
      ‘아건강’상태의 주요 증상은 (1)신체증상: 눈과 머리가 맑

지 않음,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쁨, 무기력하고 말 
수가 적어짐, 식욕이 감퇴함 등 (2)정신증상: 정서가 가
라앉고 위축되어 있음. 쉽게 화를 내거나 초조해하고 불
안해 함. 기억력이 감퇴함 등 (3)사회 표현 : 적절한 대
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가정 관계 및 사회적인 교류
를 유지하기가 어려움 등이다. 武維屛 邊永君, 亞健康狀
態的中醫治療, 中醫雜誌, Vol.41 No.4, 2000

70) 素問·四氣調神大論 : “從陰陽則生, 逆之則死; 從之則治, 
逆之則亂, 反順爲逆, 是謂內格. 是故聖人不治已病, 治未
病; 不治已亂, 治未亂, 此之謂也.”

71) 素問·刺熱 : “肝熱病者, 左頰先赤, 心熱病者, 顔先赤, 脾
熱病者, 鼻先赤, 肺熱病者, 右頰先赤, 腎熱病者, 頤先赤. 
病雖未發, 見赤色者刺之, 名曰治未病.” 

지는 않습니다.72)”

未病은 본래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를 가리켰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첫째, 미병이 있으면 먼저 예방한

다. 둘째, 발병징조가 있을 때 초기 치료를 실행한

다73). 셋째, 질병의 傳變 경향을 파악하고 미리 예방

치료하여 병증이 나아가는 것을 방지한다74)는 식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왔다. 未病은 질병, 미병, 건강의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중간 상태에 대한 표현으로 질병

과 건강에 대한 고정적이지 않은 관점을 드러내고 있

는데 이 같은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점은 이스라엘의

사회학자 안토노프스키(Aaron Antonovsky, 1923-1994)

와 유사한 면을 보인다. 안토노프스키는 건강생성패러

다임(salutogenic paradigm)에서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상태의 존재를 부정하며 건강과 질병은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실재가 아닌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움직임이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에게 건강(salute)은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genic)되는 것으로 건강은 고

정된 이상적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 변화의 ‘과

정’이며 따라서 완벽한 건강은 존재하지 않는다75)76). 

위의 표 6은 한의학과 안토노프스키의 건강관 및 서

양의학의 질병관을 비교한 것으로 한의학과 안토노프

스키의 질병과 건강 개념은 구분할 수 없는 실재로서

연속적인 흐름 위에 놓여있는 반면 생의학으로 대표되

는 서양의학은 건강과 질병을 생물학적 정상성과 그로

부터 벗어난 상태로 고정시켜서 바라보고 있다. 특히

한의학의 경우 未病 개념을 도입하여 건강과 질병의

중간 상태까지도 건강과 관련한 논의에 포함시키고 있

다. 

72) 靈樞·逆順篇 : “故曰 方其盛也, 勿敢毀傷, 刺其已衰, 事必
大昌. 故曰 上工治未病, 不治已病, 此之謂也.”

73) 素問·刺熱 : “肝熱病者, 左頰先赤, 心熱病者, 顔先赤, 脾
熱病者, 鼻先赤, 肺熱病者, 右頰先赤, 腎熱病者, 頤先赤. 
病雖未發, 見赤色者刺之, 名曰治未病.” 

74) 金匱要略·臟腑經絡先後病脈證第一 : “夫治未病者, 見肝之
病, 先肝傳脾, 當先實脾.”

75) Aaron Antonovsky, The salutogenic model as a theory 
to guide health promotion,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Vol. 11, No. 1, 1996 

76) 강신익, 몸의 역사 몸의 문화, 휴머니스트, 2007, 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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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안토노프

스키

서양의학

                   

*전세일, 보완대체의학, 계축문화사, 2004, p.133에서 수정

표 2 

한의학과 안토노프스키의 건강관 및 서양의학의

질병관 비교

③ 至人․賢人․聖人․眞人과 陰陽和平之人
素問·上古天眞論의 끝 부분에는 네 부류의 이상적

인 인간상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黃帝께서 가라사대, 내가 듣기로 상고 시대에 

眞人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연계 운행 법칙을 

완전히 이해하고 음양의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하늘과 땅 사이의 순수하고 맑은 기운을 받아들

여 정신을 안으로 지키고 형체와 정신이 줄곧 하

나였으므로 그 수명이 天地와 같이 끝이 없었다

고 합니다. 이는 養生의 道를 올바로 이해하고 지

켰기 때문이라 합니다. 

中古시대의 至人은 덕이 두텁고 養生의 道를 

온전히 지켜서 능히 음양과 조화를 이루어 사계

절의 변화에 순응하였으며, 세속의 잡념을 벗어버

리고 정신을 집중하여 天眞의 氣를 보존함으로써 

그 정신이 자유자재로 천지 사이를 왕래하였고 

눈과 귀가 밝아 四通八達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수하면서도 신체가 건강하였으니 養生 修養의 

정도는 眞人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聖人은 천지의 조화 속에서 살면서 八風 변화

의 규율에 순응하고 일상적인 세속의 생활 방식

과 습관을 편안히 여겼으므로 화를 내는 일이 없

고, 외부에 나타나는 행동이 결코 현실을 벗어나

지 않았으며 벼슬을 하면서도 옷은 일반 사람과 

같이 하였지만 사물을 처리하는 행동거지는 세속 

사람과는 달라서 고된 일로 피로가 쌓여 형체가 

손상되는 일이 없게 하고, 내부에는 근심과 잡념

이 없게 함으로써 편안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니 

만면에 화색이 돌며 쉽게 노쇠하지 않았고 정신 

역시 쉽게 흩트리지 않고 안으로 지킴으로써 능

히 일백세 이상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賢人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역시 천지의 변화를 

법칙으로 삼고 해와 달의 차고 기우는 운행 법칙

을 본받았으며 별의 위치 변화를 분별하고 음양

의 승강변화에 적응하며 사계절 기후에 따라 신

체를 調養함으로써 상고시대 眞人들이 행한 養生
의 법도에 따르려고 하였으므로 역시 수명을 최

대한 연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77). 

眞人은 대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을 개조할 수 있

는 경지에 이른 자로 대자연의 이치를 주체적으로 활

용하여 수명이 영원한 경지에 달하고, 至人은 음양의

이치와 조화를 이루었고 사시에 적응함으로써 적극적

이고 주체적으로 천지의 도에 따라 양생하는 경지에

이른 자로 수명을 늘일 수 있었으며, 聖人은 세속에

머물지만 마음이 편안하여 형체나 정신이 모두 제 모

습을 유지하여 백세의 수명을 얻은 자이고, 賢人은 대

자연을 본받고 자연을 배우며 음양의 이치를 좇고 그

에 따라 양생을 자로서 약간의 수명을 약간 늘일 수

있던 자이다. 眞人, 至人, 聖人, 賢人 등 도가와 유가의

이상적인 인간상들이 양생을 통해 도달하는 수준은 각

각 정도상의 특징을 보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다름 아닌 수명의 차이이다78). 끝남이

있지 않은(無有終時) 眞人, 수명을 더할 수 있는(至人
益其壽命) 至人, 백세까지는 달할 수 있는(亦可以百數) 

성인聖人, 수명을 늘릴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는(亦可
使益壽, 而有極時) 賢人의 구분을 통해 진인과 지인으

로 대표되는 도가의 이상적 인간이 성인으로 대표되는

유가의 이상적 인간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79)도

알 수 있지만 양생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목적이 다름

아닌 壽命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황제내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생의 목적은 결국 천지

77) 素問·上古天眞論 : “黃帝曰 餘聞上古有眞人者, 提挈天地, 
把握陰陽, 呼吸精氣, 獨立守神, 肌肉若一, 故能壽敝天地, 
無有終時, 此其道生. 中古之時有至人者, 淳德全道, 和於陰
陽, 調於四時, 去世離俗, 積精全神, 遊行天地之間, 視聽八
達之外, 此蓋益其壽命而強者也, 亦歸於眞人. 其次有聖人
者, 處天地之和, 從八風之理, 適嗜欲於世俗之間, 無恚嗔之
心, 行不欲離於世, 被服章, 擧不欲觀於俗, 外不勞形於事, 
內無思想之患, 以恬愉爲務, 以自得爲功, 形體不敝, 精神不
散, 亦可以百數. 其次有賢人者, 法則天地, 象似日月, 辯列
星辰, 逆從陰陽, 分別四時. 將從上古, 合同於道, 亦可使益
壽, 而有極時.”

78) 樸乙圭, 黃帝內經의 養生思想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동양
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39에서 재인용 

79) 樸乙圭, 黃帝內經의 養生思想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동양
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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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를 주체적으로 자각하고 활용하여 절대적 자유와

영원한 수명을 얻으려는데 있는 것이다80). 

이보다는 좀더 실질적인 의미로서의 이상적인 인간상

인 陰陽和平之人은 어떠한가. 靈樞·通天에서는 인

체의 음양다소와 태도, 성격적 특징을 결합하여 인체

를 음이 편성한 체질, 음이 많고 양기가 편성한 체질, 

음과 양이 조화로운 체질로 구분하여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 太陽人, 陰陽和平之人을 나누고 있는데, 음양

화평지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음양의 조화 상태가 깨진

것이기 때문에 성격․발병양상․형상 등에서 비정상적인

양태를 가지게 된다81). 반면 음양화평지인은 음양이

조화를 이룬 상태로 그 설명은 다음과 같다. 

거처가 안정해서 두려워할 일이 없고 기뻐할 

일도 없으며 완연하게 만물을 따라 더불어 싸우

지 않고 때에 따라 변화해서 높아도 겸손하고 말

로 설득하지 억지로 다스리지 않는 사람82)

음양의 기가 조화롭고 혈맥이 고른 사람83)

그 모양이 自得하고 順從하고 단정하며 얼굴색

이 조화롭고 눈빛이 자상하며 행동에 절도가 있

어 모두 君子라고 부르는 사람84)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음양화평지인은 성격이나

겉모습이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

다. 이는 內經에서 바라보는 몸의 음양의 조화가 육체

적인 면 뿐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까지도 아우르고 있

음을 보여준다85). 음양화평지인과 眞人, 至人, 聖人, 賢
人에 대한 설명 상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조화로운 음

양의 기, 고른 혈맥과 같은 육체적인 부분의 설명과

더불어 감정 상태나 행동 심지어 말하는 것에 있어서

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다. 

80) 樸乙圭, 黃帝內經의 養生思想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동양
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39

81) 張信明, 靈樞․陰陽二十五人의 體質論 硏究, 大韓原典醫史學
會誌, Vol.12, No.2, 1998

82) 靈樞·通天 : “陰陽和平之人, 居處安靜, 無爲懼懼, 無爲欣
欣, 婉然從物, 或與不爭, 與時變化, 尊則謙謙, 譚而不治, 
是謂至治.”

83) 靈樞·通天 : “陰陽和平之人, 其陰陽之氣和, 血脈調.”

84) 靈樞·通天 : “陰陽和平之人, 其狀委委然隨隨然, 顒顒然, 
愉愉然, 䁢䁢然, 豆豆然, 衆人皆曰君子,”

85) 방정균, 한의학의 관점에서 본 건강의 개념, 동의생리병리
학회지,  Vol.20 No.5 2006 

(2) 몸에 대한 판단

① 판단의 기준

內經에 따르면 건강과 질병으로 대립되는 양극 사이

에는 각 종류의 未病 상태가 존재하고 있으며86) 이는

망진이나 맥진 등의 진단을 통해 살펴질 수 있다. 이

때 대상으로서의 몸은 몸을 관찰하는 사람, 의사에 의

해 살펴지고 판단된다87). 그렇다면 내경은 어떤 기준

으로 사람의 몸을 판단하고 있는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오장육부, 경맥, 혈액, 기 등에는 나름의 일정한

기준이 있어 이를 벗어나 병이 일어났을 경우 그 정도

따라 치료를 행하고 그치게 된다88). 

靈樞·經水는 그 기준으로 ‘적정한 정도(中度)’

를 제시하고 있다. 

무릇 경맥의 대소와 혈의 다소와 피부와 두텁

고 얇음과 기육의 굳고 무름와 䐃肉의 대소를 헤

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을 헤아리려면 먼저 중간

쯤 되는 사람으로 표준을 삼아야 하는데, 기육이 

심하게 탈하지도 않고 혈기도 심하게 쇠하지 않

은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깡마르고 形肉이 탈하

여 표준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헤아려서 

자침할 것인가? 맥을 짚고 척부를 보고 눌러보고 

만져보아서 寒溫盛衰를 견주어 다스리는 것이야

말로 상황에 맞추는 진정한 법칙이 됩니다89). 

‘적정한 정도(中度)’란 몸의 크기가 七尺五寸90)일

뿐 아니라 살이 찌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은 “기육이

심하게 탈하지도 않고 혈기도 심하게 쇠하지 않은” 

‘적정한 정도의 사람(中度者)91)’을 가리키는 것으로

86) 전국한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 편저, 養生學(韓方豫防醫學), 
계축문화사, 2004, p.21

87) 素問·平人氣象論 : “常以不病調病人, 醫不病, 故爲病人平
息以調之爲法.”

88) 靈樞·經水 : “若夫八尺之士, 皮肉在此, 外可度量切循而得
之, 其死可解剖而視之, 其藏之堅脆, 府之大小, 穀之多少, 
脈之長短, 血之淸濁, 氣之多少, 十二經之多血少氣, 與其少
血多氣, 與其皆多血氣, 與其皆少血氣, 皆有大數. 其治以鍼
艾, 各調其經氣, 固其常有合乎.”  

89) 靈樞·經水 : “黃帝曰 夫經脈之小大, 血之多少, 膚之厚薄, 
肉之堅脆, 及膕之大小, 可爲量度乎? 歧伯答曰 其可爲量度
者, 取其中度也, 不甚脫肉而血氣不衰也. 若失度之人, 痟瘦
而形肉脫者, 惡可以度量刺乎? 審切循捫按, 視其寒溫盛衰
而調之, 是謂因適而爲之眞也.”

90) 김기왕 외 옮김, 餘自漢 외 지음, 황제내경의 기원(內經靈
素考), 一中社, 2003, p.271. 전국시대 제나라에는 ‘소척제
(小尺制)’가 있었고 1尺은 19.5~20cm에 해당하며 대략 
19.7cm정도이다. 주나라 ‘大尺(23.1cm)’과 차이가 있다. 
周禮 考工記에 “人長八尺”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靈
樞·經水에서의 “若夫八尺之士, 皮肉在此, 外可度量切循而得
之”와 일치하며 이 역시 제나라의 소척 계통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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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는 다름 아닌 의사가 자신의 몸을 기준으로

“맥을 짚고 척부를 보고 눌러보고 만져 한온성쇠를

견주어 보아서” 알 수 있다92). 

몸에 대한 또 다른 기준으로 靈樞·本臟에서 이야

기하는 평상적인 상태(人之常平)를 들 수 있다. 

사람의 혈기와 정신은 생을 봉양하고 性命에 

고루 미치는 것이고, 經脈은 혈기를 다니게 하여 

음양을 돌고 근골을 유양하며 관절을 이롭게 하

는 것이고, 衛氣는 분육을 따뜻하게 하고 피부를 

충만하게 하며 주리를 살찌우고 關闔을 관장하고, 

志意는 정신을 통솔하고 혼백을 수렴하며 한온을 

적당하게 하고 喜怒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

므로 혈이 조화로우면 經脈이 잘 흘러 음양이 두

루 흐르며 근골이 강하고 관절이 부드러울 것이

고, 衛氣가 조화로우면 분육이 부드럽고 피부가 

고르며 주리가 치밀하게 되고, 志意가 조화로우면 

정신이 집중되고 혼백이 흩어지지 않으며 뉘우침

이나 성냄이 일어나지 않아 五臟의 邪氣를 받지 

않을 것이고, 寒溫이 조화로우면 六府가 水穀을 

잘 소화시켜 風痹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經脈이 

잘 흘러 사지관절이 편안할 것이니 이것이 사람

의 평상(人之常平)인 것입니다93).

91) 靈樞·經水의 ‘中度’에 대해 太素卷五十二水注에서는 
“中度者, 非唯取七尺五寸以爲中度, 亦取肥瘦寒溫盛衰, 處
其適者, 以爲中度.”라고 하고 있다. 

92) 素問·平人氣象論 : “常以不病調病人, 醫不病, 故爲病人平
息以調之爲法.”

 

중국 역대 尺度 미터(m) 환산표

왕 조

및 시

기

척도의 미터(m) 
환산

왕 조

및 시

기

척도의 미터(m)
환산

尙 0.169
北魏

(北朝)
0.255~0.295

戰國 0.227~0.231 東魏 0.300

西漢 0.23~0.234 北周 0.267

新(王
莽)

0.231 隨 0.273

東漢 0.235~0.239 唐 0.280~0.313

三國(
魏)

0.241~0.242 宋 0.309~0.329

晉 0.245 明 0.320

宋

(南朝)
0.245~0.247

淸(18
40년
前)

0.310

梁 0.236~0.251

翟光珠, 中國古代標準化, 山西人民出版社, 1996, p.81

    靈樞·經水 : “若失度之人, 痟瘦而形肉脫者, 惡可以度量刺
乎? 審切循捫按, 視其寒溫盛衰而調之, 是謂因適而爲之眞
也.”

93) 靈樞·本藏 : “黃帝問於歧伯曰 人之血氣精神者, 所以奉生
而周於性命者也. 經脈者, 所以行血氣而營陰陽, 濡筋骨, 利

윗 문단은 몸 안쪽을 흐르는 經脈과 겉을 싸고 도는

衛氣의 원활환 흐름과 감정을 통솔하는 志意의 조화로

움의 결과를 통해 筋骨, 關節, 分肉 등 몸의 구체적인

부분과 오장육부, 정신혼백의 몸 전체가 평상(平常)적

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이른바 한의

학에서 이야기하는 ‘건강’한 몸 상태가 다소 구체적

으로 드러나고 있다. 

‘적정한 정도(中度)’, ‘사람의 평상적인 상태(人之
常平)’ 등의 기준은 黃帝內經 성립 전후에 존재했

던 첫 번째 통일왕조인 秦의 표준화 작업과 관련이 있

다. 秦始皇(B.C. 259 ~ B.C. 210)은 다방면에 걸쳐 기준

을 만들고 이를 법령화 하였는데 문자, 동전의 합금

함량, 수레바퀴 축의 간격, 도로의 너비는 물론 焚書坑
儒를 통해 학문까지도 일정한 틀로 규획하고자 하였

다. 靈樞·骨度의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度)에 대

해서 듣고 싶습니다. 각 뼈 마디의 크기와 길이는 어

떤 차이가 있습니까94)?”라는 표현은 다양한 몸의 형

태를 표준된 숫자에 넣으려고 했던 국가학

(Staatswissenschaft)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다95). 그러나

한의학의 몸에 대한 판단이 개별 기관 이상을 살피는

병리해부학이나 자연계에 실재하는 질병 원인 물질을

찾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상으로서의 몸은 몸을 관찰하는 사람, 의

사 자신이 느끼는 바에 따라 주관적으로 살펴지고 판

단된다96)97). 이는 죠르쥬 깡길렘(Geoges Canguilhem, 

1904-1995)의 생명, 질병이라는 현상에는 가치의 문제

가 개입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과학적인 사실로 환원되

지 않는다98)라는 주장과 다소 일치한다. 

죠르쥬 깡길렘은 완전한 건강이라는 것은 이상형과

같은 규범적인 개념으로 실재하지 않으며99) 살아있는

유기체는 건강과 질병이 별개의 원칙과 실체로서 서로

대립해 싸우는 장소가 아니고 두 가지 존재 방식 사이

關節者也. 衛氣者, 所以溫分肉, 充皮膚, 肥腠理, 司關闔者
也. 志意者, 所以禦精神, 收魂魄, 適寒溫, 和喜怒者也. 是
故血和則經脈流行, 營覆陰陽, 筋骨勁強, 關節淸利矣. 衛氣
和則分肉解利, 皮膚調柔, 腠理緻密矣. 志意和則精神專直, 
魂魄不散, 悔怒不起, 五藏不受邪矣. 寒溫和則六府化穀, 風
痺不作, 經脈通利, 肢節得安矣, 此人之常平也.” 

94) 靈樞·骨度 : “人長七尺五寸者, 其骨節之大小長短各幾何”

95) Shigehisa Kuriyama, The Expressiveness of the Body 
and the Divergence of Greek and Chinese Medicine, 
ZONE BOOKS, 1999, p.159

96) 素問·平人氣象論 : “常以不病調病人, 醫不病, 故爲病人平
息以調之爲法.”

97) 素問·金匱眞言論 : 故善爲脈者, 謹察五藏六府, 一逆一從, 
陰陽表裏, 雌雄之紀, 藏之心意, 合心於精. 

98) 죠르쥬 깡길렘 지음, 여인석 옮김,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인간사랑, 1996, p.11

99) 죠르쥬 깡길렘 지음, 여인석 옮김,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인간사랑, 1996,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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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병리적 상태를 구성하는 정상 상태의 증폭, 불균

형, 부조화와 같은 정도의 차이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하였다100). 이로 미루어 볼 때 의사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몸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건강

과 질병을 나누고 그 질병을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사람, 平人
몸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적정한 정도(中度)’나

‘평상적인 상태(人之常平)’ 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렇다면 실제 내경에서는 어떻게 이를 적용하고 있는

가? 내경에는 至人․賢人․聖人․眞人과 陰陽和平之人 이외
에 平人이 존재한다. 平人이란 병들지 않은 사람101)으

로 衆人102), 常人103)과 함께 일상적인 사람에 대한 표

현이다. 

陰陽은 兪穴을 통해 서로 교회합니다. 陽은 내

부로 들어가고 陰은 외부로 넘쳐 陰陽의 상대적

인 평형 상태를 유지하며 이로써 形體를 충실하

게 하고 三部九候의 脈象 역시 일치하는데 이를 

平人이라고 합니다104). 

숨을 한 번 내쉴 때 맥박이 두 번 뛰고, 숨을 

한 번 들이 마실 떄도 역시 두 번 뛰며, 호흡을 

잠시 쉴 때 맥박이 한 번 뛰는데 이를 통틀어 

“呼吸脈五動”이라 하며, 호흡에도 여유가 있는 

것을 平人의 脈象이라 합니다. 平人이란 병이 없

는 자를 말합니다.105) 

平人이라는 것은 병들지 않은 사람으로, 병들

지 않으면 맥구와 인영이 사시에 응하고, 위 아래

가 상응하여 왕래하며, 육경의 맥이 結하거나 動
하지 않고 장부와 지체의 한온이 서로 협조하며 

형육과 혈기가 서로 걸맞으니 이를 평인이라 부

릅니다106). 

100) 죠르쥬 깡길렘 지음, 여인석 옮김,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
인 것, 인간사랑, 1996, p.85

101) 靈樞·本神 : “所謂平人者不病”

102) 靈樞·骨度 : “願聞衆人之度, 人長七尺五寸者, 其骨節之
大小長短各幾何” 

      靈樞·衛氣失常 : “衆人皮肉脂膏不相加也, 血與氣不能相
多, 故其形不小不大, 各自稱其身, 命曰衆人.” 

      靈樞·通天 : “衆人之屬, 不如五態之人者, 故五五二十五
人, 而五態之人不與焉. 五態之人, 尤不合於衆者也.”

103) 靈樞·逆順肥瘦 : “刺常人奈何”

104) 素問·調經論 : “夫陰與陽, 皆有腧會. 陽注於陰, 陰滿之
外, 陰陽勻平, 以充其形, 九候若一, 命曰平人”

105) 素問·平人氣象論 : “黃帝問曰 平人何如? 歧伯對曰 人一
呼脈再動, 一吸脈亦再動, 呼吸定息脈五動, 閏以太息, 命曰
平人. 平人者, 不病也.”  

106) 靈樞·本神 : “所謂平人者不病, 不病者, 脈口人迎應四時
也, 上下相應而俱往來也, 六經之脈不結動也, 本末之寒溫之

촌구는 몸 안을 주관하고 인영은 겉을 담당하

여 두 가지가 서로 응해서 함께 왕래하는 것이 

마치 땅겨진 줄의 굵기가 서로 같은 것과 비슷한

데, 봄여름엔 인영맥이 약간 크고 가을겨울엔 촌

구맥이 약간 크니, 이를 평인이라고 부릅니다107). 

평인平人은 음양이 균평한 사람108)을 가리키기도 하

지만, 소극적 의미의 병이 없는 사람으로 호흡 수와

맥, 形肉血氣에 따라 몸의 상태가 판단된다109)110). 

사람의 호흡은 우주의 氣의 운행과 일치하고, 사람이

한번 숨을 내쉴 때 脈은 두 번 뛰고 한번 들이 마실

때 두 번 뛰어, 숨을 내쉬고 마시고 또 그 사이 멈추

는 동안 맥은 총 다섯 번 뛰게 된다. 하지만 한번 들

이쉬고 내쉴 때 각각 맥박이 한번씩 뛰면 정기가 부족

한 것으로 少氣이고, 세 번씩 뛰면서 맥박이 매우 빠

르고 尺部의 피부에 열이 나면 病溫이라 하며, 여덟

번 이상 뛰거나, 맥이 끊어져서 오지 않거나, 맥이 갑

자기 느려지거나 혹은 갑자기 빨라지게 되면 死證이

다111). 또 본래 맥은 50번 뛰면서 한번도 쉬지 않아야

五臟이 모두 氣를 받게 되지만, 40번에 뒬 때 맥이 한

번 쉬게 되면 한 臟, 30번에 한번 쉬면 두 臟, 20번에

한번 쉬면 세 臟, 10번에 한번 쉬면 네 臟, 그리고 10

번도 안되어 한번 쉬면 다섯 臟 모두가 氣를 받지 못

하게 된다112).  

相守司也, 形肉血氣必相稱也, 是謂平人.”

107) 靈樞·禁服 : “黃帝曰 寸口主中, 人迎主外, 兩者相應, 俱
往俱來, 若引繩大小齊等. 春夏人迎微大, 秋冬寸口微大, 如
是者名曰平人.” 

108) 방정균, 한의학의 관점에서 본 건강의 개념, 동의생리병리
학회지, Vol.20 No.5 2006와 반덕진, 히포크라테스 醫學
과 黃帝內經 醫學의 健康思想에 관한 比較硏究, 서울대학
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142에서는 平人을 ‘건강
한 사람’으로 풀고 있다. 

109) 素問·平人氣象論 : “黃帝問曰 平人何如? 歧伯對曰 人一
呼脈再動, 一吸脈亦再動, 呼吸定息脈五動, 閏以太息, 命曰
平人. 平人者, 不病也.”  

110) 靈樞·本神 : “所謂平人者不病, 不病者, 脈口人迎應四時
也, 上下相應而俱往來也, 六經之脈不結動也, 本末之寒溫之
相守司也, 形肉血氣必相稱也, 是謂平人.”

111) 素問·平人氣象論 : “黃帝問曰 平人何如? 歧伯對曰 人一
呼脈再動, 一吸脈亦再動, 呼吸定息脈五動 …… 人一呼脈
一動, 一吸脈一動, 曰少氣. 人一呼脈三動, 一吸脈三動而
躁, 尺熱曰病溫 …… 人一呼脈四動以上曰死; 脈絶不至曰
死; 乍踈乍數曰死.”

112) 靈樞·根結 : “一日一夜五十營, 以營五藏之精, 不應數者, 
名曰狂生. 所謂五十營者, 五藏皆受氣, 持其脈口, 數其至
也. 五十動而不一代者, 五藏皆受氣; 四十動一代者, 一藏無
氣; 三十動一代者, 二藏無氣; 二十動一代者, 三藏無氣; 十
動一代者, 四藏無氣; 不滿十動一代者, 五藏無氣, 予之短
期, 要在終始. 所謂五十動而不一代者, 以爲常也. 以知五藏
之期, 予之短期者, 乍數乍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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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대우주)의 기 사람(소우주)의 영기

28성좌 순환

성좌사이의 거리

36분

28 * 36= 1008분

순환

28맥 순환

1호흡으로 6촌

270호흡으로 28맥 일주 = 20분 1리

6모

28맥을 1일에 50주

270호흡 * 50 = 135000호흡

20분 1리 6모 * 50 = 1008분

* 靈樞·五十營에서 정리113)

표 3 우주의 氣의 운행과 사람의 호흡

平人에 있어 촌구와 인영맥은 봄여름엔 인영맥이 약

간 크고 가을겨울엔 촌구맥이 약간 크다114). 육기와의

관계에선 厥陰의 기가 오면 맥이 弦하고, 少陰의 기가

오면 맥이 鉤하며, 太陰의 기가 오면 맥이 沈하고, 少
陽의 기가 오면 맥이 大하면서도 浮하며, 陽明의 기가

오면 맥이 短하면서도 澁하고, 太陽의 기가 오면 맥이

크면서도 길다. 기가 이르는 것과 맥이 조화로우면 정

상적인 맥이지만, 기가 이르는데 맥이 지나치게 성하

거나, 맥과 상반되거나, 맥이 이르지 않으면 병맥이고, 

기가 이르지 않았는데 맥이 이르러도 병맥이다115). 

호흡 뿐 아니라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통해서도 平人
을 판단할 수 있다.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腸胃의

길이는 모두 5丈 8尺 4寸으로 9斗 2升 1合과 3분의 2

合의 수곡을 받을 수 있지만, 위가 가득 차면 장이 비

게 되고 장이 가득 차면 위가 비어서 腸胃의 속에는

항상 음식 2斗와 물 1斗 5升이 남아 있게 된다. 평인

은 하루에 두 번 화장실에 가는데 한번에 2升半, 하루

에 5升을 내보내게 되므로 아무 것도 음식도 섭취하지

않은 채 7일이 되면 5×7하여 3斗 5升이 되므로 남아

있던 수곡이 모두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음식을 먹지

않고 7일이 지나면 수곡의 정기와 진액이 모두 없어져

죽게 된다116). 

113) 이시다히데미 지음, 이동철 옮김, 기, 흐르는 신체, 열린
책들, 1996, p.68

114) 靈樞·禁服 : “黃帝曰 寸口主中, 人迎主外, 兩者相應, 俱
往俱來, 若引繩大小齊等. 春夏人迎微大, 秋冬寸口微大, 如
是者名曰平人.”

115) 素問·至眞要大論 : “帝曰 其脈至何如? 歧伯曰 厥陰之至, 
其脈弦, 少陰之至, 其脈鉤, 太陰之至, 其脈沈, 少陽之至, 
大而浮, 陽明之至, 短而濇, 太陽之至, 大而長, 至而和則
平, 至而甚則病, 至而反者病, 至而不至者病, 未至而至者
病, 陰陽易者危.”

116) 靈樞·平人絶穀 : “腸胃之長, 凡五丈八尺四寸, 受水穀九
鬥二升一合合之大半, 此腸胃所受水穀之數也. 平人則不然, 
胃滿則腸虛, 腸滿則胃虛, 更虛更滿 …… 故腸胃之中, 當
留穀二鬥, 水一鬥五升, 故平人日再後, 後二升半, 一日中五
升, 七日五七三鬥五升, 而留水穀盡矣. 故平人不食飮七日
而死者, 水穀精氣津液皆盡故也.”

③ 병, 들고 나음에 대한 판단

邪氣는 그 종류에 따라 몸의 서로 다른 부분에 영향

을 주고117) 시간에 따라 병이 진행되기도 하고 낫기도

하기 때문에118) 병의 들고 나음은 건강 수준 판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치료를 잘못 행하

게 되면 병은 나았지만 餘邪가 남기도 하고119) 옛 병

이 다 낫지 않았는데도 새로운 병이 다시 생기기도 한

다120). 따라서 몸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에 따

른 치료가 중요한데 진단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안색과

윤택의 정도를 관찰하고 맥상을 진찰하여 질병의 음양

속성을 분별하고, 색택의 선명함과 어두움 및 그 분포

를 분석하여 병변의 발생 부위를 알아내며, 환자가 숨

쉬는 모습을 보고 음성을 들어서 아픈 부위를 알고, 

四時의 맥상을 살펴서 어느 장부에 질병이 발생하였는

지를 알며, 尺部와 寸部의 浮沈滑澁 등에 따라 질병이

발생한 원인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121). 內經은 形
氣相失, 色夭不澤, 脈實以堅, 脈逆四時의 네 가지 어려

움122) 기준으로 죽고 사는 것을 판단하기도 하고, 치

료할 수 있음, 치료가 쉬움, 치료가 어려움, 낫기 어려

움, 더욱 심해짐, 치료할 수 없음 등의 치료의 가능 정

도를 구별하기도 한다123).

Ⅲ. 결론 - 이상적인 몸, ‘건강’의 결과

사람은 형체를 지니고 있어 자연계의 이치에서 벗어

나지 않으며, 그 몸은 땅으로부터 나고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다. 사람의 탄생은 남녀의 정이 어우러져 神이

깃들어짐으로부터 시작한다. 혈과 기가 조화를 이루고

영위의 기운이 통하여 오장이 모습을 지닌 뒤 神氣가

心에 들어가 자리를 잡음으로써 魂魄이 갖춰지고 드디

어 완성이 되는 것이다. 

태어난 뒤 성장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에 대해 靈

117) 素問·陰陽應象大論 : “故天之邪氣, 感則害人五藏; 水穀
之寒熱, 感則害於六府; 地之濕氣, 感則害皮肉筋脈.” 

118) 素問·熱論 : “夫熱病者, 皆傷寒之類也, 或愈或死, 其死皆
以六七日之間, 其愈皆以十日以上者, 何也?”

119) 素問·熱論 : “帝曰 熱病已愈, 時有所遺者, 何也? 歧伯曰 
諸遺者, 熱甚而強食之, 故有所遺也.” 

120) 素問·移精變氣論 : “粗工兇兇, 以爲可攻, 故病未已, 新病
復起.” 

121) 素問·陰陽應象大論 : “善診者, 察色按脈, 先別陰陽; 審淸
濁, 而知部分; 視喘息, 聽音聲, 而知所苦; 觀權衡規矩, 而
知病所主; 按尺寸, 觀浮沈滑濇, 而知病所生.” 

122) 素問·玉機眞藏論 : “形氣相失, 謂之難治; 色夭不澤, 謂之
難已; 脈實以堅, 謂之益甚; 脈逆四時, 爲不可治. 必察四
難, 而明告之.”  

123) 素問·玉機眞藏論 : “形氣相得, 謂之可治; 色澤以浮, 謂之
易已; 脈從四時, 謂之可治; 脈弱以滑, 是有胃氣, 命曰易治 
…… 形氣相失, 謂之難治; 色夭不澤, 謂之難已; 脈實以堅, 
謂之益甚; 脈逆四時, 爲不可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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樞·天年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

다. 하지만 素問·上古天眞論에서는 이상적인 몸을

지닌 네 부류의 인간, 眞人․至人․聖人․賢人을 소개하며

이들 각각이 수명을 天地와 같이 끝이 없거나, 늘릴

수 있거나, 백세를 누릴 수 있거나, 한정은 있지만 수

명을 늘릴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고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 養生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다름 아닌 ‘壽’라고

할 수 있다. ‘壽’는 內經 전반을 걸쳐 수명이나

나이를 먹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天命’

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靈樞·天年은 오래 살 수 있는 몸의 조건으로 오장

이 견고하고 혈맥이 조화로우며, 기육이 부드럽고 피

부가 치밀하며, 영위의 운행이 상도를 벗어나지 않고

호흡이 부드럽고 기가 제대로 행하며, 육부가 곡식을

운화하며 진액이 널리 퍼져 각기 정상과 같을 것을 제

시하고 있지만, 內經에서 이야기하는 ‘壽’의 개념

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적이라 할 수 있는 죽

음의 배제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내경은 죽음을 배제한 삶(壽)에 대해 이야

기하고 있으며 특히 ‘形과 神을 갖추어 天壽를 다

함’이라는 표현은 생명활동과 몸에 대한 기본적인 인

식으로 몸이 도달해야할 이상적인 상태를 지칭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건강은 ‘壽’와 관련되어 있

고, 長壽는 그저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닌 잘 산다는 의

미까지도 포함한다. 자연계의 변화에 순응하며 養生과

避邪 방법을 깨닫고, 사회의 복잡한 변화에 적응하면

서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여 그 결과 병을 얻지 않을

뿐 아니라 끝없는 수명, 與天地終을 이루는 것이 內
經에서 말하고자 하는 몸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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